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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기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 회의보고 

（개요판） 
 

 도요나카시에서는 외국인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5 년 

7 월에「외국인 시민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시민회의로 7 기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인 시민 9 명이 위원이 되어 2017 년 7 월부터 약 2 년간 5 회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7 기의 테마는 「재해가 났을 때 외국인 시민 피난 지원과 외국인 시민에게 

정보를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방재 비디오를 

보거나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태풍 21호・24호의 경험을 토대로 곤란했던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의견교환을 하며 각 위원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회의 사무국 

 

（인권정책과） 

 

 

제 7기 테마 

「재해시의 외국인 시민의 피난 지원과 

외국인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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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나왔던 주된 의견（정리） 

◆정보발신、충실한 정보에 대해◆ 

≪일상 정보≫ 

・일본어 팜플렛이라도 그림이나 한자 읽기표기가 있으면 알 수 있는 외국인도 

많다. 

・책이나 문자로 보는 것보다 비디오 등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알기 쉽다. 

・일본인이 말하는 일본식 영어를 잘 모르겠다.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를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일본인이나 일본에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나 

병원, 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재해 정보≫ 

・재해시 어떻게 하면 될지, 어디로 피하면 될 지,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곳에 따라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다. 바른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 

・피난소 지도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한 다언어 방재 가이드 맵이나 팜플렛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선거차량 등을 이용해 정전이나 쓰레기 처리방법 등 재해 정보를 발신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재해시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소를 가르쳐 주는 방재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 

 

◆커뮤니티・지역과의 연결◆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귐이 줄어들고 

외국인은 고립되기 쉽다. 

・재해시 등에 바른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인재를 육성. 같은 나라, 같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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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안심・공감할 수 있다. 

・SNS 등에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일상 생활의 이벤트 정보 공유나 

교류 등에 활용하고, 긴급시 정보 알리거나 교환할 수 있다. 

 

◆재해를 경험하고 드는 생각과 느낀 점  

위원들이 실제로 2018 년 6 월 18 일에 일어난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9 월에 

발생한 태풍 21 호, 24 호를 경험하고 생각한 점과 알게 된 점에 대해 워크숍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해가 나기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필요한 것・정보≫ 

・일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알 수 있는 지도를 배포（「방재맵」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존식, 음료수, 랜턴, 모포, 피난세트（옷 등）를 준비한다. 

・피난 루트와 피난 장소를 알아둔다.  

・베란다의 화분이나 빨래봉이 날라가지 않도록 한다. 

・재해용 게시판의 사용방법이나 안부확인 방법 등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모국어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 둔다. 

・전기나 수도가 끊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그 준비 방법을 알아 둔다. 

・언제 재해가 발생해도 문제없도록 준비해 둔다.  

 

≪재해가 난 후 곤란한 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난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지진 후 전기는 들어와도 전화가 되지 않았다. 

・피해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보험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진이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태풍이 다 지나갔는대도 알림이 없어 안심할 수 없었다. 

・태풍이 왔을 때, 가게들이 빨리 문을 닫아 곤란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3 일간 정전이 되어 회사도 3 일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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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난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필요한 것・정보≫  

・피난 타이밍이나 아이를 마중가는 타이밍을 모국어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 

・단수・정전대책 

・충전기, 핸드폰 

・정보를 모국어로 메일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가르쳐주면 좋겠다. 

・날라오는 쓰레기로부터 자신과 집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유리가 깨지면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TV나 인터넷의 태풍 상황은 1 시간마다인데 그때그때 태풍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 

 

≪앞으로 자신이 준비할 것≫ 

・피난 루트와 장소를 가족과 정해 둔다. 

・서바이벌 기술을 배운다. 

・가구 등을 고정한다. 

・친구와 SNS 등으로 정보를 나눈다. 

・태풍 때, 커튼을 닫는다. 

 

≪앞으로 도요나카시・국제교류센터・지역에 바라는 점≫  

・재해가 나면 바로 메일이나 스피커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기 바란다. 

・그 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카운셀링이 있으면 좋다. 

・재해 전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해 주기 바란다. 

・비상사태에 공적시설을 피난소로 시민에게 개방하기 바란다. 

・태풍으로 부서진 수도관 수선공사가 지체되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바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국 대표가 있으면 정보가 전달되기 쉽다. 

・모국어로 된 정보를 늘려주기 바란다. 

・방재에 관한 문제집이 있으면 좋겠다. 


